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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
생활안정과 취업지원에 

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
1. 관련 기사
□ 9.3.(목) 이데일리, 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%… 취지 아무리 

좋다 해도
ㅇ 10명 중 4명이 이 제도로 정부 지원은 받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.

ㅇ 정부는 올해 개인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고, 추경 786
억원을 들여 청년 3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.

ㅇ 취업지원이라면 몇 명에게 돈을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취업했고, 
어떤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이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.

2. 설명 내용
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기간의 생계 

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, 
 ㅇ 취업 지원 외에도 생계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 · 청년 등이 

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제도의 핵심 목표임
 ㅇ 구직촉진수당은 제도 도입 이후 5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'26년 최초로 

인상되었고, 인상 이후에도 1인 생계급여(820,556원)의 73.1% 수준에 
불과해,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득지원 중심의 제도라고 보기는 곤란

 ㅇ 또한, 구직촉진수당 인상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구직자가 구직을 포기하지 
않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

  * [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탈락 비율] ('25.5) 6.7% ('26.5) 4.5% 

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인 취업률은 '22년부터 상승세에 있으며 
참여자 취업률은 약 60%에 달하고 있음 

  * [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] ('22) 54.4% ('23) 59.1% ('24) 59.8% ('25) 59.8%
□ 아울러,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참여자 대비 

취업률 ·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는 분명함
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이 미참여자에 비해 5.7%p 높고, 

청년 참여자의 취업률은 미참여 청년에 비해 13.9%p 높으며('23, 노동연)
 ㅇ 참여자의 임금 상승 순효과는 월 6만원 수준('23, 노동연)
□ 한편, 참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위해 심층상담 서비스와 함께 

일경험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들을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, 
□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'27년부터 K-유스개런티

(청년 첫취업지원제도, 정부안 3,793억원, 16만명 규모)를 신설,
 ㅇ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진로 탐색부터 이력서 

제출, 면접까지 단계별 특화지원을 강화해 취업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임
  * [K-유스개런티 특화지원 주요 내용] 청년의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따라, 청년 

개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된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운영

① 진로탐색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에 대해, 직무진단· 진로상담 등을 
통해 적합 직무를 찾는 등 진로 탐색을 지원

② 일경험 · 훈련 경력· 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 미래내일 일경험, 
K-뉴딜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

③ 취업 연결 입사지원 등 구체적 구직활동 중인 청년은 이력서· 자기소개서 
컨설팅, 모의면접 등 신속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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